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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스의열린검색서비스가시작된지1년여가지났다. 서비스론칭당시많은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했지만, 열린검색서비스는엠파스가올해1, 2분기연속흑자를달성

할수있었던원동력이되었다. 엠파스에서검색사업본부를책임지고있는한성숙상무

는“열린검색이날로치열해지는검색서비스시장에서엄청난파괴력을선보 다고

말할수는없지만, 검색서비스부문에서엠파스를중요한포털로인식하는계기가되었

다”며의의를설명했다. 

포털업체들간부익부빈익빈현상이점점심화되고있는가운데, 엠파스의이러한선전은

업계에서도매우고무적으로받아들이고있다. 포털업체들이검색서비스에올인하면서경

쟁이더욱치열한지금, 엠파스도한단계더도약하기위한서비스개발에주력하고있다. 

공공기관과의제휴도검색서비스강화의일환으로엠파스가역점을두고있는부분. 최근

엠파스는공공기관과잇따른제휴를맺고콘텐츠차별화에적극나서

고있다. 한상무는“인터넷상에서검색되는DB는 부분비슷

비슷해서사용자들이보기에별차이가없다”고지적하며“그

런면에있어서차별화된DB확보를위해공공기관의DB가

의미가있다”고설명했다. 

엠파스는 그동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행정자치부

G4C 사업단, 한국방송 상산업진흥원, 한국문학도서

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

센터등공신력있는국가기관들과제휴를지속적으

로맺으며양질의콘텐츠확보에주력하고있다. 

“지식검색이나블로그, 뉴스를보면백이면백, 천

이면천똑같은DB가생성되는데, 이는인터넷상

의무분별한펌질때문이다. DB의출처나종류가

더다양해져야할필요성이있다”고말하며“향후

에도 고품질의 전문콘텐츠 확보에힘쓸 것”이라

고밝혔다. 

올해인터넷의화두로등장한웹2.0, UCC와연계

된서비스에 해서도한상무는“개방과참여란관

점에서 본다면 국내에서 UCC는 오래됐다”며“그

러나 웹 2.0 서비스가 기업의 수익과 연결되기까지

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라고전망하며, 유행을쫓

는서비스개발은지양할것이라고밝혔다. 

열린검색, 동 상검색등새로운서비스를타업체보다한

발앞서선보이며, 검색서비스시장에서탄탄한입지를구

축하고있는엠파스는천천히, 그러나좀더멀리보는전략

을취할계획이다. 한상무는“검색서비스시장은단기간경

쟁이아닌적어도3~4년후를내다보고 비해야하는시장

이다. 지식 검색이 현재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지만,

2007년쯤되면이시장에도조금씩변화의조짐이일어날것”

이라며엠파스를관심있게지켜봐달라고주문했다. 

박현수기자 사진이혜성기자

열린검색서비스1년

한성숙엠파스검색사업본부상무

“좋은정보원한다면엠파스를클릭하세요”




